
보도자료
2026년 8월 7일 배포 / 총 2쪽, 사진 2매

담당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문화홍보실 실장 김현웅 전화 : 02-3459-2801

        한국발명진흥회 발명문화홍보실 연구원 박규담 전화 : 042-472-4071

한국발명진흥회, 독도와 함께 배우는 스토리텔링형

「어린이 발명창의교실」 개최

<사진설명 : 발명인의 전당에서 진행하는 어린이 발명창의교실 사진 >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구자용)는 오는 8월 3일(월)부터 8월 20일(목)까지 지식

재산처 전시관인 발명인의 전당(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사전 접수된 

대전 소재 초등학생 단체 총 4팀을 대상으로 「어린이 발명창의교실」 2차 

발명창의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의 발명과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생활 속 다양한 문제를 발명과 미래 기술로 해결하는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을 함양하고자 이번 교육을 기획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교육은 '지식재산 현장 체험'과 '스토리텔링 발명 실습'의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은 먼저 정부대전청사 

내 특허심판원 심판정 및 발명인의 전당 등 지식재산 현장을 견학하

며 지식재산의 기초와 가치를 이해하게 된다. 이어지는 발명 교육에

서는 생활 속 발명 아이디어를 특수 환경에서의 안전 문제 해결에 직접 적

용해 보는 과정을 경험한다.

<사진설명 : ▲ 어린이 발명창의교실의 독도 등대 만들기 교육 결과물>

발명창의교육은 전문 강사진의 지도 아래 독도를 소재로 한 문제 

해결형 발명교육으로 진행된다. 참여 학생들은 전력 공급이 어려운 외딴

섬의 야간 해양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도성 테이프(전기 회로)와 

풍력발전 원리를 각각 적용한 두 가지 방식의 ‘독도 등대’를 직접 만

들며 전기에너지의 생성과 활용을 다각도로 학습하게 된다. 또한 인공지능 

자율주행 청소 로봇을 통해 미래 기술을 체험한다.



이는 독도가 가진 지리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 스스로 발명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며 ‘실천적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도록 마련된 것

이다.

김시형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발명이 대한민국 기술 경쟁력의 

최전선을 만든다면, 독도는 대한민국 역사와 주권을 상징하는 공간의 

최전선”이라며 “발명은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힘이고, 독도는 우리 자연

환경과 역사적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교육 소재”라고 강조했

다.

이어 “우리 아이들이 생생한 지식재산 현장을 경험하고, 스스로 독도의 

문제를 발명으로 직접 해결해 보는 과정을 통해, 독도를 기억하는 마음과 

미래를 발명하는 정신을 함께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